
소재산업, 일본·중국 사이 샌드위치
일본 무역적자 2012년 221억달러로 확대 … 중국산 경쟁력도 위협적

우리나라 소재·부품산업이 수출전선에서 효자 노릇을 하고 있음에도 경쟁력에서는 <일본 따라잡기>와 <중

국 따돌리기>로 고전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.

한국무역협회(대표 한덕수)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<소재·부품 무역패턴 변화의 명과 암> 보고서에 따르

면, 소재부품 수출은 2000-2012년 연평균 10.1% 증가한 반면 수입은 7.2% 증가해 무역수지 흑자규모 확대에

크게 기여했다.

소재 부품 수출은 전체 수출의 47.2%를 차지하고 있고, 무역특화지수는 2007년 0.12에서 2013년 0.23으로 상

승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소재·부품산업은 섬유제품·화학제품·플래스틱·비금속광물 등 소재와 조립금속·일반기계·컴퓨터·전자·영상·음

향기기·정밀기계 등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을 지칭한다.

우리나라는 일본과의 소재·부품 무역수지 적자가 2007년 188억달러에서 2012년 221억달러로 늘어났고 중국

산 수입비중이 일본산 수입비중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중국산 수입비중은 2007년 23.8%에서 2013년 7월 26.8%로 상승했으며, 특히 중국의 IT부품 경쟁력이 가파

르게 상승해 위협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.

무역협회 제현정 연구위원은 “최근 우리 소재·부품 육성정책이 일본무역의 적자 개선을 위한 소재산업 경쟁

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급속도로 성장하는 중국의 부품산업에 대응할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”이

라고 강조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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